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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언석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2. 13.

다. 회 부 일 : 2026. 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

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

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

고자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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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의견

1. 전세자금 조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도입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문서(제6조)

◦ 인지세 비과세 문서

- (신 설)

□ 비과세문서(제6조)

◦ 인지세 비과세 문서

- 주택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

하여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

출 계약에 관한 증서

□ 부 칙

◦ 시행일: 공포한 날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

성하는 분부터 적용

* 송언석의원안 2026. 2. 13. 발의(의안번호 16859)

□ 개정안은 인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주택의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

을 위하여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관한 증서를 추가

함으로써 전세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인지세법｣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로 하고 있으며, 납세액은 7만원

∼35만원 수준이나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음2).

1)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

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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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

대차에 관한 증서 중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인

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3).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관련 인지세 징수실적은 2024년 336만

5,822건, 납세액 총 2,831억 4,800만원이었으나, 2025년 251만 6,552

건, 납세액은 총 2,457억 1,5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2023∼2025년 금전소비대차 증서 인지세 납부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과세문서
통수

납세액
과세문서
통수

납세액
과세문서
통수

납세액

금전소비대차

증서
3,119,672 261,450 3,365,822 283,148 2,516,552 245,715

자료: 국세통계포털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

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2)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

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

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

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

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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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전세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거래량은 2022년 130만건을

기록한 후 2024년 105만건, 2025년 104만건 수준으로 점차 줄어들

고 있는 추세임. 전세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을 살펴보면

2022년 평균 1억 2,500만원을 기록한 후 점차 증가하여 2025년 전

세자금대출의 평균금액은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음.

구분
전세 월세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125 130 115 105 104 98 140 139 143 179

-수도권 86 89 79 71 72 65 93 92 94 117

-비수도권 40 41 36 34 32 33 47 47 49 62

주: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 전월세 확정일자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1∼2025년 전세 및 월세 거래량 현황 ]

(단위: 만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평균금액 0.38 0.31 0.36 0.39 0.37

- 전세자금대출평균금액 1.28 1.25 1.29 1.45 1.50

전세자금대출의 비중 (14.3) (16.1) (13.3) (13.4) (11.4)

자료: 한국은행,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

[ 2021-2025년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현황 ]

(단위: 억원, %)

□ 개정안은 금융·보험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초과(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서는 융자금액 합계액 1억원 초과)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들의 인

지세를 면제함으로써 금융거래 비용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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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세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시 연간 78.5억원, 2027∼2031년 5년간 총 392.5억원의 세

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2025년 금전소비대차

증서 납세액 2,457.15억원 대비 3.2%에 불과하므로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전세대출 인지세 면제시 세수효과 ]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세수효과 △78.5 △78.5 △78.5 △78.5 △78.5 △392.5 △78.5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 실익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세자금 조달을 위한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비과세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전세대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7∼35만원 수준이나, ｢인지세법｣

제1조제2항4)에 따라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금융·보험기관과

차입자가 인지세를 50%씩 부담하고 있어, 실제 부담은 3.5만원∼

17.5만원 수준임. 즉,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 규모 대비 인지

세 부담수준이 크지 않아 금융비용 부담 경감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4)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連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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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세대출 규모보다 적은 주택담보대출, 생계형 신용대출

등의 차주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과세하는 반면, 문서세인 인지세는

과세 시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비거주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

가 면제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계약서 작성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인지세는 모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근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전세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동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7


